
그로웰메탈, 리퀴드메탈 공장 완공
꿈의 신소재 리퀴드메탈합금 생산능력 1만5000톤으로 확대계획

그로웰메탈(대표 박정서)이 충남 아산에 리퀴드메탈 합금 1만5000톤 공장을 완공했다. 아산공장은 대지면적

2만9313㎡, 연면적 1만7471㎡, 건축면적 8536㎡ 규모로 생산인력 15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그로웰메탈 아산공장은 세계 최대 리퀴드메탈 합금 생산공장으로 시설자금을 추가 투입해 1만5000톤 생산

능력 중 2003년 상반기까지 7550톤의 리퀴드 메탈 합금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리퀴드메탈은 미국 리퀴드메탈 테크놀로지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신소재 합금으로 철과 플래스틱에

이은 제3세대 소재로 불리우고 있다. 일반 합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고 플래스틱처럼 성형이 자유롭고 강

도·경도·마찰계수·탄성·내식성이 우수하다.

특히, 스포츠용품·의료기기·자동차·방위산업·전자제품 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꿈의 신

소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주간지 <Industry Week>은 최근 리퀴드메탈을 2002년 10대 기술 혁신품목으로 선정하기도 했

다.

그로웰메탈은 11월5일 그로웰전자와 인적 분할돼 12월13일 코스닥에 재등록한 회사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과 리퀴드메탈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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